


이 숫자가 의미하는것은 무엇일까요? 



수거되어 폐기되는 국내 제조식품  

음식물 쓰레기연간 발생량  

유통기한이 지난 물량  



유통기한  
음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  

소비기한  

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
판단되는, 식품소비의 최종시한 



소비남녀는 무분별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 

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알리기 위해   

만들어진 모임입니다. 



유통기한이 지난 후의 음식물의 차이를  

알아 볼 수 있는 

소비남녀는 크게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도와  

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한 

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과  

소비 기한 공론화를 위한  

를 실시했습니다. 



약 50% 정도의 사람들이  

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린다고 응답하였고, 

 

먹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 

고민하다 버린다고 답하였습니다. 

 



약 70%의 응답자가 유통 기한만으로  

식품의 섭취 가능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하였으며 



과반수의 사람들이 유통기한과 별도로 

소비기한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. 



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지나지 않은       

식품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.  

 

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나도 음식의 질과  

맛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, 유통기한이  

음식을 소비하는데 있어 심리적인 영향을  

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



서울시청에서 주최하는 정책박람회에서  

소비 기한을 알리는 것 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 

방법에 대해 논하고, 정책화 시키는 장을 가졌습니다. 

  

논의 결과 먹은 음식이나 남은 음식 등을 나눌 수 있는  

공동 냉장고, 공동 부엌 형성과 소비기한의 의무화 등에 

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. 



일상 속에서 궁금함이 생긴다면,  
이상하다 싶다면 움직여보세요!  

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해 조금이
나마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고, 유통기한
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음식
물이 줄어들길 기대한다  

생각보다 우리는 시간 사이로 놓치고 있는 
것이 많습니다. 
 

소비남녀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
이는 많은 방법들을 알게되었어요! 

물음표를 가진 부분에 대해 직접 알아
볼 수 있는 활동이여셔서 
 뜻 깊었습니다. 


